
월요일 이사야 58-59 (사 58:11)

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세요.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,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
길로 인도해주세요.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람이에요.

화요일 이사야 60-61 (사 60:1)

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빛을 
비추어요.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친구들 위에 임하세요.

수요일 이사야 62-63 (사 62:4)

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스스로 감추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
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친구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.

목요일 이사야 64-65 (사 64:8)

친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?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.
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.

금요일 사 66 – 렘 1 (사 66:2)

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길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세요. 하나님께서는 
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원하세요.

토요일 예레미야 2-3 (렘 3:12)

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
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.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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